
2007년도 고전소설 분야 연구 동향

장시광(경상대)

1. 들어가며

2007년도의 고전소설 연구는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매우 활발한 편이었

다. 연구서를비롯하여번역서, 교주본, 자료집등의단행본이 40여권정도

로 다른 해에 비해 특히 많이 제출되었다. 학술지에 실린 논문 역시 그 관

심 분야가 다양하여 소설의 기원으로부터 문헌학적 연구, 문체 검토, 서사

구조, 주제, 모티프, 인접 장르와의 연관, 비교문학, 문화콘텐츠에 이르기까

지 약 150여 편의 업적이 축적되었다. 학위 논문의 경우 석박사 논문을 통

틀어 30여 편이 넘는 논문이 제출되었다. 단행본,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을

통틀어 총 220여 편이 넘는 양이다.

이 글에서는 2007년도에 제출된 업적을 개괄하는 데 주안점을 두되, 연

구사적으로 논할 만한 의의가 있는 업적과 주목할 만한 새로운 자료를 중

심으로 소개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2. 단행본

연구서의 경우, <구운몽>의 계보와 사상,1) 유통,2) 전쟁 소재 소설,3) 한

1) 설성경, 『구운몽의통시적연구』, 새문사, 2007; 유병환, 『구운몽의사상적실상』, 다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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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설4) 등에 관한 내용을실은 책이 제출되었다. 이외에 인문학이나문화

론과 연관시켜 학회에서 펴낸 책도 주목된다.5)

2007년도에는 다른 해에 비해 주목할 만한 번역서가 상당수 출판되었다.

규장각 소장 <구운몽>을 교주하고 번역한 책6)은 기존에 출판된 <구운

몽> 교주, 번역서 중 전범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는 정병욱․이승욱 본이

세로쓰기로 되어 있고 한자가 드러나 있어 현대 독자에게 낯선 점을 감안

하여 현대 독자가 쉽게 다가서도록 배려를 하였다. 더불어 꼼꼼한 교주와

번역으로기존번역서에나온오류를시정했다는장점을지니고있다. 한문

소설을 몇가지로 범주화하여나온일련의 책 역시 현대 대중 독자를고려

한 쉬운 번역과 학자를 위한 정확한 번역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7)

중국소설연구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중국소설의 한글번역본을 교주하

는 작업은 2007년도에도 어김없이 이루어졌다.8) 이외에도 <삼한습유>,

<배비장전>, <열녀춘향수절가>, <옥원중회연> 등의 번역이 이루어졌

다.9)

한문소설의 거의 모든 이본을 활자화하여 독자에게 제시한 고려대 민족

문화연구원의업적은향후연구자들에게많은도움을줄듯하다. 특히이본

을 망라하였으므로 이본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07.

2) 이민희, 『16∼19세기 서적중개상과소설ㆍ서적 유통 관계 연구』, 역락, 2007; 이민희, 『조

선의 베스트셀러 : 조선 후기 세책업의 발달과 소설의 유행』, 웅진씽크빅, 2007.

3) 김경남, 『서사문학의 전쟁소재와 그 의미』, 보고사, 2007.

4) 권도경, 『조선후기 한문소설에 나타난 통속화의 한 경향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7.

5) 국어국문학회편, 『국어국문학과인문학적상상력』, 국어국문학회, 2007; 국제어문학회편,

『국어국문학 연구의 문화론적 전망』, 보고사, 2007.

6) 김만중, 김병국 교주, 『(원문교주)구운몽』,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김만중, 김병국 역,

『(현대어역)구운몽』,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7) 박희병․정길수편역,『낯선 세계로의여행』, 돌베개, 2007; 박희병․정길수편역, 『사랑의

죽음』, 돌베개, 2007; 박희병․정길수 편역,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돌베개, 2007.

8) 박재연․이재홍 교주, 『셔한연의』, 학고방, 2007; 박재연․정승혜․이재홍 교주, 『동한연

의』, 학고방, 2007; 王雪庵 편, 박재연․이상덕․이재홍 교주, 『수상신쥬광복지연의』상

하, 학고방, 2007.

9) 김기형 역주, 『적벽가·강릉매화타령·배비장전·무숙이타령·옹고집전』, 고려대학교 민족문

화연구원, 2007; 김소행, 조혜란 역주, 『삼한습유』,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7; 이금

희 역주, 『열여춘향슈졀가』, 푸른사상사, 2007; 임인선 역주, 『(역주)옥원중회연』, 다운

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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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위논문

2007년에 고전소설 관련 박사논문은 10여 편 남짓 제출되었다. 문헌 관

련연구가 2편이고, 작품론이 4편, 모티프나소재연구 2편, 비교문학이 1편

이며, 이외에근대소설의형성과정으로서전통문학을논한것이 2편정도

있다.

16세기소설인 �기재기이(企齋記異)�에관한박사논문이 2편이나제출되

어최근 16세기소설에대한관심을반영하였다. 엄기영은 �기재기이�의창

작방법을면밀하게다각도로고찰하여그간 �기재기이� 연구에서소홀하였

던 부분을 보완하였다.10) 구체적으로는 수록된 네 작품의 문학적 배경을

고찰하고, 작품에드러난문체의특성을살폈으며인물의형상화방법과서

사구성방식을 논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재기이�는 작가 신광한의 유자(儒

者)로서의 고민과 원망(願望)이 발현된 작품이라 하였다. �기재기이�의 창

작방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한 이 논문은 창작방법의 제시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작가의식까지 고찰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미

를 찾을 수 있다.

최재우는 �기재기이�의 장르적특성을 논하면서 �기재기이�를전기소설

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전기(傳奇)로 보고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11) 한

국전기를인물, 구조, 기법의측면에서정의12)하고 �기재기이�는이러한한

국 전기의 자장 안에 놓여 있다고 전제하고 그 변모된 양상을 밝혔다. 그

변모양상으로서 전고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 비현실성이 약화되

어 있다는점, 인물 간에 조화를지향하고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기재

기이�에 이르러 중의적인 전고의 활용이 처음 시작되었고 인물 사이에 매

개자가개입된다는점을밝힌점은주목할만한성과이다. 논문의말미에는

10) 엄기영,「<企齋記異>의 창작방법 연구」, 高麗大 박사논문, 2007.

11) ｢�企齋記異�의 장르적 특성과 형상화 의미」, 연세대 박사논문, 2007.

12) 인물의 특성으로서 일상적 인물과 비일상적 인물의 만남에서 그들이 반(半)사회성을 지니

고있으며일상적인물이존재의변화를겪는다는점을들었고, 구조의 특성으로서비(非)갈

등서사와지속불가능한공존을들었다. 또 기법의특성으로서시․공간이따로기능하지않

고사건에종속되어있으며남성주인공만을초점화의대상으로삼는다는점을들었다. 위의

논문, 3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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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론을시도한바신광한이훈구파와사림의속성을 한몸에지닌이중적

처지에 놓여 있었고, 한편으로는 은둔자로서의 불안과 그러한상황에서 벗

어나고자 한 이중적 심리를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작가의 그러한 이중적

면모가 작품에 반영되어 있다고 논술하였다. 이 글은 �기재기이�가 전기소

설사13)에서지니는 위상을 장르적 속성을 통해 고찰하려 하였고, 특히 �기

재기이�에드러나있는특징적인창작방식을밝힌점은의미가있다. 다만

�기재기이�를 전기소설이 아닌 전기로 본 것은 기존의 일부 연구 성과를

받아들인 것이기는 하나,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은 것으로 보인다.

대하소설인 <유이양문록>과 <청백운>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그간 미

진했던해당작품에대한활력을제공할것으로기대된다.14) 박숙례는 <유

이양문록>을갈등, 형상화방법, 작가의식면에서종합적으로살폈다. 갈등

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서술은 기존 연구에서 다른 대하소설을 언급할 때

밝혀진 것이어서 그에 대한 증거의 추가 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유이양문록>이 다른 대하소설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의 금

강산이설정되어있다는점인데박숙례는이를와유전통의시각에서해석

하였다. 다른 소설과의 상호텍스트성이 나타난다는 점을 밝힌것도 주목할

만하다. 비록 <여와전> 연작에서 보인 것과 같이 다른 소설의 내용이 풍

부하게 드러나있지는 않지만이는소설 작가 혹은 독자가다른소설도 폭

넓게읽었다는점을보여주는사례의하나이기때문이다. 박숙례의이논문

은 차후 <유이양문록>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15)

전진아는 <청백운>의이본, 작가추정, 구성과서술기법, 주제를차례로

검토하고 그를 통해 이 작품의 소설사적 위상을 가늠하였다.16) <청백운>

13) 최재우는 �기재기이�를전기소설로 보지않지만필자는그렇게생각하지않으므로 전기소

설사라 칭하였다.

14) 박숙례, ｢유이양문록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논문, 2007; 전진아, ｢청백운연구｣, 이화

여대 박사논문, 2007.

15) 2008년에이미 <유이양문록>과 관련하여제출된논문이있고, 후속 작업도활발한편이다.

차충환, ｢「유이양문록」의構成的性格硏究｣, �語文硏究� 36권 3호 통권139호, 한국어문교

육연구회, 2008 가을.



2007년도 고전소설 분야 연구 동향 5

의원작은한문본일가능성이높다하고, 작가인초료산주인(鷦鷯山主人)은

벌열층이나 몰락양반을 떠나 소설을 의미가 있는 문예양식으로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향유한 문예적 취향을 지닌 인물로 추정하였다. <청백

운>은 가정소설이 아닌 가문소설로 보아야한다는 점을많은 분량을할애

하여 증명하려 하였다. 더불어 <청백운>은 장편국문소설의 화소를 대폭

수용하였고여성의활약을수용하면서바람직한남녀관계를모색하려하였

다고 보았다.

재자가인소설은이전에도학위논문으로몇편제출된적이있을만큼최

근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분야이다.17) 2007년도에는 중국의 재자가인소

설과 한국의 소설을 비교하는 연구가 시도되었다.18) 중국과 한국에 각기

재자가인소설이있었다 하고 이를 초기, 중기, 후기로나누어 모티프, 인물,

내용의 비교 등을 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재자가인소설을대등한 시각에서

보려 한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재자가인소설이 한국에도

있었다는점을 전제로하고있는데, 이는조금무리인 듯하다. 재자와가인

이 등장하면 재자가인소설이라는 명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전기

소설을비롯한많은수의한국고전소설이재자가인소설에속하게될것이

다. 더불어 시기 순으로 나누어 비교한 방식도 시기별로 준거를 각기 달리

하여애써밝힌성과가퇴색되게하였다. 예컨대초기에는모티프만을기준

으로 비교하고 중기에는 인물만을 기준으로 비교한 것을 들 수 있다.

영웅소설이나 군담소설로 분류되는 <남정팔난기>에 대한 문헌적 연구

는작품해석의초석을다진논문이라는점에서주목된다.19) 김송죽은 <남

정팔난기>의 이본을 살피는 작업을 통해 <남정팔난기>의 원작은 한문본

이며그로부터부연또는축약되어국문번역본이 나타나고그번역본을필

사하여 세책본이 등장하고 그 외에도 방각본과 활자본이 출현하게 되었다

고고증하였다. 더불어현전하지는않지만또다른한문본이있음을추정하

16) 전진아, 앞의 논문.

17) 초위산, ｢중국재자가인소설과 한국애정소설의 비교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3; 강미선,

한·중 고전소설의 비교연구 : 중국재자가인소설과 17세기 한글소설을 중심으로｣, 가톨릭대

석사논문, 2004; 김정숙, ｢조선후기 재자가인소설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5.

18) 임향란, ｢한․중 재자가인소설류 비교 연구｣, 인천대 박사논문, 2007.

19) 김송죽, ｢<남정팔난기>의 문헌적 연구｣, 인천대 박사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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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향후에연구자들이 <남정팔난기>의저본을선택하는데 이글은 일

정하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 번역 필사본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었고20) 가정소설에 드러난 갈

등의 양상을 가정 안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피고, 특히 반동인물에 대한

고찰을 행한 논문도 제출되었다.21) 또한 왕족과 궁녀의 훼절을 소재로 한

작품에 대한 연구가 제출되기도 하였다.22)

2007년에 석사논문은 25편 정도가 제출되었다. 이 가운데 15편 정도가

작품론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모티프, 유통방식, 인

물, 문학사상, 비교문학 관련 논문이 있다. 주목을 끄는 몇 편을 중심으로

살피기로 한다.

이주영은 <변강쇠가>에 대한 논의에서 <변강쇠가>가 유랑민의 유랑

상과정착의지의좌절이라는기존견해에동의하면서이작품을 ‘몸’과결

부지어 새롭게 해석하였다.23) 즉 <변강쇠가>는 전반적으로 몸에 대해 배

타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질병과 주검에 대한 두려움이 투사된 것

이라 하였다. 그간 <변강쇠가>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그

주류적 해석은 유랑민 혹은 시정 건달과 연관 짓는 것이었는데 이 연구는

그러한 시각을 인정하면서 <변강쇠가>를 새로운시각으로 봄으로써 관련

연구에 신선함을 불어 넣었다.

김홍영은우리나라의 <홍백화전>과중국의 재자가인소설인 <옥교리>,

<평산냉연>, <호구전> 등을 비교하면서 모티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매

우 치밀하게 고찰하였다.24) <홍백화전>에서 ‘부정적인 인물’의 성격이 중

국재자가인소설에비해약화되었다고하면서, 이는 <홍백화전>이지배적

인 유교 이데올로기가 유포한 체제 유지적인 보수성을 재자가인소설에 비

20) 김영, 『조선 후기 명대소설 번역 필사본 연구 : 새로 발굴된 『셔유긔』,『고후전』,『슈

양의사』,『슈사유문』,『남송연의』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박사논문, 2007.

21) 박경열, ｢고소설의 가정갈등에 나타난 악행(惡行) 연구｣, 건국대 박사논문, 2007.

22) 임수현, ｢고소설에서의플롯과권력의역학관계연구 : 왕족과 궁녀의훼절소재작품을대

상으로｣, 서강대 박사논문, 2007.

23) 이주영, 「<변강쇠가>에 나타난 몸의 형상과 죽음에 대한 인식」, 고려대 석사논문, 2007.

24) 김홍영, 「한·중 애정소설 비교연구 : <홍백화전>과 중국 애정소설의 서사구조 비교를 중

심으로」, 강원대 석사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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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더욱 보인 것이라 해석하였다. 인물을 중심으로 두 나라 소설의 특성을

짚어낸 의의가 있다. 다만 인물의 양상을 논하면서 <홍백화전>에서는 여

성이 서사의 주도적 인물로 등장하는데 이는 여성영웅소설의 형성과 발전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한바 이는 작품의 향유층,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는 점에서 재고를 요한다.

판본이나 이본, 유통 과정에 대한 연구도 꼼꼼히 수행됨으로써 관련 분

야에 도움을 주었다. 이진오는 경판 <토젼>의 형성 과정을 검토하면서

경판 <토젼> 16장본의 판목은 1850년경에 초간본이 출현했을 가능성이

짙고 20세기 초 <토젼>에 ‘그물위기’ 대목이 수용되고 이에 <노셤샹좌

기>가 합철되었다고 고증하였다.25) 박혜순은 <곽분양전>의 이본을 매우

꼼꼼히검토함으로써 <곽분양전> 연구를한단계발전시켰다.26) 계명대본

필사본의 전모를 처음으로 밝히고 소개하였다. 계명대본과 판각본(동양어

학교본)의관계를고구하며계명대본이 동양어학교본으로가면서초월성이

약화하고인물 관계도 약화하였으며 축약이 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엄태웅

은 활자본 고전소설 중 신구서림에서 간행된 양상을 정밀하게 고증함으로

써 고전소설 활자본과 관련되어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27)

조승애는 <포의교집>과 일본의 <산시로>를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

였는데 논의의 지평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28) 다만

점검해야 할 점들이 다수 눈에 띈다는 아쉬움이 있다. 조승애는 <포의교

집>을 전기적, 傳的, 야담적 속성이 혼합된 소설로 보고 초옥의 주도로 이

생과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이를 근대적 성격으로 보았

다. 이에비해 <산시로>의 주인공미네코의 욕망은개인안에서만 생성되

고 충족될 수 있는 개인적 산물이므로 근대적이라 하였다. 결국 두 여주인

공의욕망을 통해 볼때 초옥의 욕망은미네코의욕망에 비해 근대 여성이

보이는 진보적 모습의 전 단계라 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근대적 욕망을 개

25) 이진오,「경판 <토생젼>의 형성과 소설사적 의미」, 고려대 석사논문, 2007.

26) 박혜순, 「 <郭汾陽傳> 硏究 : 구성과 인물 형상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2007.

27) 엄태웅,「활자본고전소설의근대적간행양상 : 신구서림의간행양상을중심으로」, 고려

대 석사논문, 2007.

28) 조승애, ｢�포의교집�에나타나는근대성연구-나쓰메 소세키(夏目潄石)의 �산시로(三四郞)

�과 연관하여-｣, 단국대 석사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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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욕망이라 환치하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근대와 근대의

이분법적 사고로 두 작품을 재단하고 있다.

4. 범주로 본 소논문

4.1. 소설의 발생과 장르

고전소설의 발생 문제는 그 성격상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다. 2007년에

도 역시 발생과 관련된 논문이 몇 편 제출되었다.

박일용은초기서사문학사를전기, 전기소설과만 연관짓는것에대해 문

제제기를하고 <김현감호>에 대한 연구사적검토를 통해 초기서사문학사

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29) 최근의 대표적인 성과물들에서는 <김현감

호>를 ‘전기’로보든아니면 ‘전기소설’로보든연구자들이설정한장르구

분의지표와구체적인작품의분석내용이충돌을일으키거나작품해석과

실상 사이에 거리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김현감호>가 사

람과 호랑이라는 현실적 조건이 다른 두 남녀의 결연 문제를 다루면서도,

그것을호녀의자발적인희생과그에대한보응의형태로탈바꿈하는형식

을 지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았다.30) <김현감호>에서는 실제로는

김현과 호녀 사이에 감정적 거리가 확대되어 나타나 있는데, 즉 호녀가 김

현을 진심으로 사랑한 데 반해 김현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한 상

황에서호녀의희생은기이하게여겨질수밖에없다하였다. 그리고호녀의

일을 기이한 것으로 보거나 부처의 영험으로 본 김현과 일연의 세계관에

의해그러한희생은질곡의차원이아닌것으로처리된다고보았다. 결론적

으로 <김현감호>는 현실적 지배질서를 지향하는김현의 세계관을 바탕으

로 부처의 영험을 부각시킨 불교적 영이전(靈異傳)이라 하였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초기서사문학사를 전기, 전기소설 일변도로만 보는

29) 박일용, ｢소설사의기점과장르적성격 논의의성과와과제｣, �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

학회, 2007.12.

30) 위의 글, 18면.



2007년도 고전소설 분야 연구 동향 9

데에문제를 제기하고 기실 다양한 장르가 존재하였음을실증하였다. 서사

문학사에 다양한 장르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이미 장효현에 의해서도 이루

어진 바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그러한 면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고찰

하였다는의의가있다. 다만논자도지적하였듯이아직이러한장르성격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31)은 보완해야 할 대목이다.

윤주필은우언이초기고전소설(16세기)에미친영향을탐색하였다.32) 논

자에 따르면 우언은 경험적 서사가 허구적 서사로 전환되는 중간 과정의

것이다. 이우언이영향을미친우언계소설은주로가상의서사를통해기

존 통념에 대한 긍정이나 비판의식을 예시적으로 허구화하는데 16세기의

<대관재몽유록>을 그 예로 들었다.

조현우는 역사 서술 속에 내재된 허구성의 문제를 통해 역사와 허구의

문제를점검하였다.33) 역사가 ‘사실의기록’이라고할때의 ‘사실’이란단순

히 실제로 발생한 일뿐만 아니라 믿음․권위․당위․기록에 있음 등을 포

함하는 ‘복합적총체로서의리얼리티’로이해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또한

역사 서술에서 시간의 지속성은 서구의 플롯 개념이 인과적 구성의 ‘폐쇄

적인’ 성격을 지니는 데 반해 폐쇄성을 넘어 ‘전체’의 범위를 가진다고 하

였다. 결국 암묵적으로전제되었던 ‘소설중심주의’에서벗어나 좀더유연

한 ‘서사(敍事)’ 개념을 통해 동아시아 특유의 담화 방식을 볼 필요가 있다

하였다. 우리나라의소설을 서구의 novel 개념으로재단할수 없고, 또소설

을진화론적시각으로보면안된다는점을주장하면서소설대신 ‘서사’로

보자고제안한논문이다. 다만이글은소설의외연을확대시킴으로써소설

을 비롯한 개별 장르 사이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드러나 있다.

4.2. 문헌 및 판본 연구

31) 위의 글, 28면 각주 20번.

32) 윤주필, ｢우언문학사와 초기소설의 관련 양상｣, �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회, 2007.12.

33) 조현우, ｢‘초기소설사’에서의 역사와 허구의 관련양상｣, �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회,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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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학적연구와관련하여 10여편의논문이제출되었다. 이본의계열을

정립하여 원전이나 선본(善本)을 추정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가운

데,34) 완판본에 대한 연구와 주석 및 각자체연구가 행해졌다. 이 가운데

구운몽과관련하여국문본과한문본의선후관계를파악하려는시도,35) 양

문충의록에대한이본연구,36) 경판방각소설의각자체를탐구한논문37)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구운몽>의 선본(先本)이 국문본인가, 한문본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명확한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상태인데, 정길수가 이에 대한 견해를 덧붙였

다. 정길수는 노존B본(한문)을 선행본으로 하여 그것이 각기 노존A본(한문)

으로 개작되고 규장각본(국문)으로 국역되어 분화했다는 정규복의 주장과

규장각본을 선행본으로 하여 그것이 각기 노존B본으로 한역되고 노존A본

으로 개작되었다는 다니엘 부셰․지연숙의 견해에 대하여 비판적 검토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구운몽>은한문본(원-노존B본)을선행본으로하여그

것이 국문본(원-규장각본)으로 직역되고 국문본은 다시 노존A본으로 한역,

개작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38)

한문본이 국문본보다 선행한다는 근거로, 국문본에 잘못되어 있거나 간

략히 처리된 부분이 한문본에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

한문본에 제대로 되어 있는 한자를 국문본에는 잘못 쓰여 있는 점(‘占’을

‘고’로 읽은 것), 한문본의 운문이 국문본에는 산문으로 처리되어 있는 점,

태후의 칠보시해석대목이 한문 교양을 전제로하고있다는 점등을들었

다. 논거를풍부히들어증명했지만보완해야할부분도눈에띈다. 예컨대,

국문본이선행했다는논거중의하나로황후가난양과정경패가지은칠보

시(七步詩)를품평하는장면을들고있다. 그부분은한문교양을지닌독자

를 겨냥한 것이고 따라서 애초에 국문보다는 한문으로 창작되었을 가능성

34) 이에 해당되는논문이너무많으므로논문을 일일이밝히지않았다. 본문 뒤에범주화하여

붙인문헌목록을참고하기바란다. 논문의 수가많은경우에는모두이와같이처리하였다.

35) 정길수, ｢�구운몽� 원전의 탐색｣,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6.

36) 강미선, ｢<양문충의록> 연구｣,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6;차충환, ｢〈양문충

의록〉의 이본과 주변 작품과의 연계성｣, �국어국문학� 146, 국어국문학회, 2007.9.

37) 이창헌, ｢경판방각소설의 각자체(刻字體) 연구」, �韓國文學論叢� 45, 한국문학회, 2007.4.

38) 정길수,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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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문으로 창작된 많은 대하소설에 이러한 수준

높은 교양을 요하는 문장이 널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양 수준과 표기

형태를 연관지어 선후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국문본이

노존A본으로 개작 한역되었다는 주장에서 논증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게

처리된 점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39)

강미선과차충환은비슷한시기에 <양문충의록>의이본과유사작품을

비교, 검토하였다.40) 두 연구자는 장서각에 소장된 <양문충의록>의 이본

43권본과 32권본을 검토하였다. 43권본이 서사가 자세하나 매끄럽지 못하

고 32권본은 상대적으로 소략하나 서사가 자연스러우며, 32권본이 쉽고 흥

미를 끄는 문체로 되어 있다는 점은 두 연구자가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

다. 더불어 <양문충의록>이 <현몽쌍룡기>와 <조씨삼대록> 연작과밀접

한 연관이 있다는 점 또한 의견이 같다. 강미선은 32권본의 특징을 부각시

켜 32권본에는 서민들도알 수있는쉬운어휘가 등장한다는 점등을들어

독자층이 서민층까지 확대되었다고 하였다. 대하소설의 독자층을 통상 주

장되던 사대부가로부터 서민층에까지 확대해서 보려고 한 것은 고무적이

다. 그러나, 상층민의 생활을다루고있는다른대하소설들과내용상큰 차

이를 갖지 못한다고(61면) 한 서술이 모순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쉽게

쓰였다하지만여전히한자어가많은 32권본의특성을감안해야한다는점

을해명하는것이과제로남아있다. 차충환의경우, <현몽쌍룡기> 연작과

의 관계를 중시한바, <현몽쌍룡기> 연작과 <양문충의록>의 관계는 전자

가후자를파생시킨관계로보기보다는서로 대등한관계로존립했다고하

였다. 같은작품에대한이본연구지만서로초점을달리한결과상호보완

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권혁래는 다카하시도루(高橋亨)가 펴낸 �朝鮮の物語集附俚諺�(1910년 9

월 5일 日韓書房에서 간행)에 실린 개작본 <춘향전>을 살폈다.41) 다카하

39) 이와 관련한 논의가 바로 제기되어 있어참고할 수 있다. 정규복, ｢정길수 교수의｢구운몽

원전의 탐색｣을 읽고｣, �민족문화연구� 4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8.

40) 강미선, ｢<양문충의록> 연구｣,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6; 차충환, ｢〈양문

충의록〉의 이본과 주변 작품과의 연계성｣, �국어국문학� 146, 국어국문학회, 2007.9.

41) 권혁래, ｢다카하시(高橋) 본 <춘향전>의 특징과 의의｣, �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회,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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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본 <춘향전>의 구성적 특징과 아울러 개작 양상을 살폈다. 춘향이 이

상화되어있고, 비장미가약화된대신해학이부각되어있으며서사가합리

적으로 개작되어 있다 하였다.

이창헌의연구는 경판방각소설 <홍길동전>을대상으로그각자체를살

핀 논문42)으로서 각자체와 관련한, 논자의 일련의 작업 중의 하나이다. 해

서가 중심인 완판과 달리 경판은 행서나 초서가 중심이라 하고, 오독이 될

수있는경우를살폈다. 방각본과관련하여그연구의폭을넓혀갔다는점

에서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4.3. 서사의 짜임

서사를 축조하는 방식, 즉, 구성이나 서술방식, 창작방식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였다. 대상작품도 �금오신화�, <삼선기>, <사씨남정기>, <화정선

행록>, <열녀춘향수절가>, <윤하정삼문취록>, <김이양문록> 등으로 다

양하다. 그가운데 <만복사저포기>의창작방식을논한연구가눈에띈다.

조광국은대하소설에보이는부부조합과다중결연양상에관한논문들

을 통해 대하소설의 서사 축조 방식을 일정 부분 해명하였다. <유씨삼대

록>에대한검토에서부부관계의조합을통해흥미를유발하는방식을고

찰하였다.43) 작품에 나타난 부부의관계는 이상형과갈등형으로 나뉜다 하

였다. 이상형 부부는 군자형 남편과 여사형 아내로 조합되고, 갈등형 부부

는 매우 다양하게 조합이 되는데 남편의 경우 호방풍정형, 군자지향형으로

아내의 경우 여사지향형, 투기질투형, 적극활발형, 오만방자형으로 大別된

다고 하였다. 이들 인물들이 서로 적절하게 조합이 되어 독자에게 흥미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화정선행록>과 관련해서는 다중 결연 양상을 살폈

다.44) 이작품은 2중, 3중, 4중결연을포괄하는多重結緣의複合構造를지

42) 이창헌, ｢경판방각소설의 각자체(刻字體) 연구」, �韓國文學論叢� 45, 한국문학회, 2007.4.

43) 조광국, ｢고전소설의 부부 캐릭터 조합과 흥미-<유씨삼대록>의 경우 -｣, �개신어문연구�

26, 개신어문학회, 2007.12.

44) 조광국, ｢<화정선행록>에 나타난 多重結緣의 複合構造｣, �한국문학논총� 45, 한국문학회,

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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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있으며, 더욱이 그런 다중결연의 복합 구조가 여러 세대들을 펼쳐 놓

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同一 世代에 중첩적으로 이루어지며,

그러면서도 산만하지 않고 균형적 형식미를 확보하고있다고 하였다.45) 서

사의구성요소로 다중 결연이일정한 몫을하고있음을 밝혔다는 데에 의

의가 있다.

전성운은 <만복사저포기>의창작방식과그의도를논하면서. <만복사

저포기>는 요절한 시적 화자의 심정을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서사를 활

용한 시화소설(詩化小說)의 면모를 지녔고, 작품의 시사(詩詞)는 서사적 기

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반대로 시사를 위해 인물과 배경을 설

정한것이며, 김시습이작품을창작한목적은자신의문학적역량을과시하

기 위해서라고하였다.46) 기존의 주도적인 논의와는상당히 다른 시각에서

작품을 보았다. <만복사저포기>에서 시사(詩詞)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기는하나, 시사를과도하게부각시킨나머지작품창작의목적까지문재의

과시라고 한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

4.4. 주제, 작가의식

소설에나타난주제나작가의식을찾는것은소설연구에서중요한작업

이다. 이를 반영하듯 2007년에도 10여 편의 관련 연구가 행해졌다. <최고

운전>과 같은 영웅소설을 비롯하여 <유씨삼대록>과 같은 대하소설, <홍

계월전>과 같은 여성영웅소설, 김만중소설, 박지원 소설에이르기까지 그

장르가 다양하다.

오세정의 글은 �금오신화� 중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취유

부벽정기>에 등장하는 귀신, 선녀의 신격 의미를 이론적으로 탐색한 논문

으로서 현실 세계와 상상 세계가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연관을 맺고 있는

양상을 고찰하였다.47)

45) 위의 글, 92면.

46) 전성운, ｢�금오신화�의창작방식과의도-<만복사저포기>를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회, 2007.12.

47) 오세정,「�금오신화�에나타난현실세계와상상세계의교섭양상과의미」, �한국언어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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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계월전>과 관련하여 김미령은 <홍계월전>의 서사 구조와 인물을

탐구하고그로부터 <홍계월전>은 당시의 여성이꿈꾸는 욕망을 거침없이

발현해 간 통쾌한 인생 역전극이라는 결론을 내렸다.48) 작품 내에서 홍계

월을 둘러싼 인물들과 <홍계월전>의 통속소설적 속성, 사회적 환경 등을

별반고려하지않고홍계월이라는여성인물만을 중심으로하여이를여성

주의적 시각으로 본 결과 한쪽으로 치우친 결론을 낸 것이라는 생각이 든

다.

4.5 모티프와 소재

서사세계를구성하는 주요한것중의하나가모티프이다. 모티프에는 재

물, 음식 등 비서사적인 것으로부터 투강(投江), 수난(受難), 혼사장애, 변신

등 서사적인 것49)에 이르기까지 그 범주가 매우 다양하다. 소설은 이러한

모티프와자잘한소재에의해구성되고, 그구성의유연함과참신함에의해

미학적 성취가 결정되기도 한다. 모티프는 이처럼 중요하기에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 왔고, 전년도에도 역시 15편이 넘는 관련 논문이 제

출되었다. 식욕, 애정, 해몽, 출생담, 결연 등 다양한 모티프가 연구되었다.

윤채근은 <포의교집>을분석하면서초옥은 남성욕망의 대상이되거나

그 욕망을 갈구하는 인물이 아니라 남성의 욕망 그 자체로 환유된 인물이

라 하였다.50) 이는 남성성의 결여와 그로 인해 참담하게 이지러진 중세의

윤리적 주체를도착적으로 회복시켰다는의미를 담고있다고 보았다.51) 초

옥은알아주고앎을수혜받는고독한전기적주체, 혹은욕망의대상이되

고자희구하는연애의주체를배반하는인물이라하고이것이 <포의교집>

이 지닌 소설사적 의의라 하였다. 이 논의는 초옥의 욕망을 남성이 중심이

62, 한국언어문학회, 2007.9.

48) 김미령, ｢<홍계월전>의 여성의식 고찰｣, �한국언어문학� 63, 한국언어문학회, 2007.12.

49) 비서사, 서사는필자가임의로붙였다. 모티프가운데동작이가미되고시간적흐름이있는

것을 서사적 모티프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비서사적 모티프라 하였다.

50) 윤채근, ｢『포의교집』에 나타난 근대적 욕망 구조 -안티고네적 희생과 히스테리 사이-｣,

�청람어문교육� 35, 청람어문교육학회, 2007.6.

51) 윤채근, 앞의 논문, 2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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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중세윤리체계를전복시키려는시도로 보고, 이를통해 <포의교집>이

남성성이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하는 당시 가부장 사회를 고발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작품에 대한 새로운 연구 시각을 제공하고 있

다.52)

강명관은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난 식욕과 그 판타지적 속성을 분석하였

다.53) 논자에 따르면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난 식욕 담론은 민중들의 욕망

을 언어화한 것인데, 이러한 욕망은 현실 세계에서 충족될 수 없는 것이었

다. 그래서 이 소설 유형에는 제비의 박씨와 같은 판타지가 등장하여 그러

한욕망을총족시킨다고하였다. 그런데이러한욕망과판타지는지배윤리

와는대립될수밖에없었으므로소설에는효나우애와같은지배층의윤리

가 덧씌워졌다고 하였다. 판소리계 소설에 드러난 욕망과 판타지, 이념의

상관관계를분석한글로서, 작품에서욕망과이념이상충되지않고드러날

수 있었던 까닭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4.6. 소설과 문학 치료

근래 들어 소설을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

할수있는좋은자료로보고, 이러한관점에따라소설을분석하는경우가

적지 않다. 이른바 문학 치료이다. 전년도에도 역시 문학 치료적 관점에서

연구된 소설이 꽤 있었다.

임치균은 <옥환기봉>에 드러난 부부갈등에 대한 정서적 대응물로서

<취미삼선록>과 <한조삼성기봉>이 있다 하였다. <옥환기봉>에서 광무

제가 곽후를 독하게 대한 것에 대해 <취미삼선록>에는 남편이 아내의 처

지를 이해하는 관점이 부각되어 있고, <한조삼성기봉>에는 더 나아가 남

52) 한편 정환국은 <포의교집>의 ‘초옥’과 <변강쇠가>의 ‘옹녀’를 비교하면서 ‘초옥’과 ‘옹녀’는

19세기에 어떤 수를 써도 현실의 질곡을 벗어날 수 없었던 여성들의삶을 일정하게 형상화

한것이라는견해를제시하면서이는 19세기가지닌시대적특성에서연유한것이라는견해

를밝혔는데, 윤채근이 ‘초옥’을 남성적욕망으로환치한인물이라는견해와대비가된다. 정

환국, ｢‘楚玉’과 ‘옹녀’｣, 『한국문학연구』 33,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12.

53) 강명관,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난 식욕과 판타지｣, �고전문학연구� 32, 한국고전문학회,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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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가 바뀌어 환생해 곽후의 복수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결국 세 작품은

현실에서 부부 갈등이 생겼을 때 각각을 모형으로 하여 부부가 글쓰기를

함으로써서로치유를 할수있는자료로쓰일 수있다 하였다. 이글은관

계가 독특한 작품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문학치료적 관점에까지 관심의

폭을확대했다는점에서 의미가있다. 다만, 각작품을 모형으로하기위한

구체적인 자료나 모델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강옥은 <구운몽>이 우울증 치료 텍스트일 수 있음을 상정하고 인물

의정신적 성장, 서사적구성, 속임수모티프 등을 분석하면서우울증치료

방법을도모하였다.54) <민옹전>의민옹을박지원의우울증을치유하는심

리 치료사로 보고 작품을 분석한 논문도 제출되었다.55)

4.7. 비교문학

2007년에 이루어진 비교문학은 한중, 한일 문학 위주였다. 그 대상은 당

의 전기, <삼국지>, 서사건국지, 에도시대의 희작 등이었다.

이승수는 <삼한습유>에 보이는 시공간의 변화와 주제 사이의 연관을

중국소설 <서유기>와 비교하여 탐색하였다.56) 먼저 <삼한습유>가 한 인

물의일생을그려내는전(傳)의형식을띠고있다면 <서유기>는한사건의

본말을 담은 기(記)의 형식을 띠고 있다 하였다. 서사의 전개는 <삼한습

유>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유기>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이루어진다

고 보았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은 절대 진리에 대

한 풍자와 조롱을 시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았다. 두 작품이 언

뜻 보기에는 별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환상적인면과시간또는공간의 이

동을 공통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 새롭다.

54) 이강옥, ｢문학치료텍스트로서의 <구운몽>의 가치와가능성-우울증과관련하여-｣, �고소

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회, 2007.12.

55) 이민희, ｢심리 치료 측면에서 본 <민옹전(閔翁傳)> 소고(小考)｣, �고전문학연구� 31, 한국

고전문학회, 2007.6.

56) 이승수, ｢『삼한습유(三韓拾遺)』의 공간과주제 -『서유기(西遊記)』와의 대비를겸하여-

｣, �고전문학연구� 31, 한국고전문학회, 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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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소설과 문화콘텐츠

고전소설을 문화콘텐츠화하는 문제는 근래에 부각된 연구 주제이다.

2007년에도캐릭터디자인, 영화, 애니메이션에걸쳐다양한글이제출되었

다.

이정원은 고전소설의 해학적 악인을 원형으로 삼아 캐릭터를 디자인하

기 위한 방법을 서사적 입장에서 제시하려 하였다.57) 뺑덕어멈이나, 옹고

집, 놀부와 같은 해학적 악인에 대한 수용층의 태도는 ‘희극적 관용’으로

나타난다하고 이들에대한심리적기반을 외모, 행동, 결말부분으로나누

어 탐색하였다. 이들의 외모는 기괴하여 공포에 대한 극적 환상을 깨뜨리

고, 행동은 심술에가까우며징치또한 절대성을 띠지 않는다고하였다. 그

결과 해학적 악인은 사회적 규범의 경직성과 이타성을 조롱하는 원초적인

이기심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해학적 악인 캐릭터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야 한다고 하였다. 해학적 악인의 특징을 잘 포착하여 논증한 의의가 있어

여타 유형의 고전소설에도 적용이 가능하리라 본다. 다만 ‘악인’이라는 용

어는 다분히 주관적이므로 객관화할 수 있는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춘향전>의 영화화 양상을 살핀 논문58)과 <심청전>을 토대

로 만든 장편 애니메이션 <왕후 심청>의 제작 과정과 그 특징을 살핀 논

문이 주목된다.59) 특히 후자의 경우 그 특징으로서 캐릭터의 권선징악적

면모가강화되고사건전개가긴박해졌으며시간, 공간배경의활용이적극

적이라는 점을 들어 원래의 소설과 이를 토대로 만든 애니메이션 사이의

차이를 적절하게 밝혔다.

4.9. 기타

57) 이정원, ｢해학적악인캐릭터디자인을 위한서사적접근｣,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

회, 2007.6.

58) 권순긍, ｢고전소설의 영화화｣,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6.

59) 심치열, ｢고전소설을수용한 장편애니메이션-<왕후 심청> 스크립트를중심으로-｣, �고소

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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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번역중국소설, 중국소설 속의 조선

지난해에는중국소설과관련하여 10여 편의논문이 제출되었다. 이가운

데에는한글로번역된중국소설과중국소설속에나타난조선, 김성탄의비

평등에관한연구가포함되어있다. 한글로번역된중국소설에는 <수상신

주광복지연의>나당의전기, <남송연의>, <삼국지>, 애정류소설, <경화

연> 등이 있다.

양승민은 중국의소설인 진해춘추(鎭海春秋)를 분석하고그 속에 나타난

조선을들여다보았다.60) 이글은중국영웅전기소설인 <진해춘추>에나타

난국제정세와 조선의동향을보고한 글이다. 조선과 후금의관계, 광해군

의 외교 정책, 계해반정, 이괄의 난, 정묘호란 등이 묘사되어 있다고 하였

다. 조선 내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비화를 중국의 문헌을 통해 소개했다는

의의는있으나허구의산물이어서신뢰도에의문이가는소설을마치역사

서처럼 취급하였다.61) 이승수는 <수호전> 중 무송(武松)에 대해 평을 한

김성탄의비평을 고찰하였다.62) 김성탄은 �사기열전�에 근거를두고한 인

물의 전기(傳記)로 <수호전>을 이해하였다고 하였다.

4.9.2. 유통

고전소설의유통과관련하여두편정도의 논문이제출되었다. 김재웅은

경북지역에유통된필사본고전소설의종류와성격, 이본에대한연구를진

행하였다.63) 가정소설, 영웅소설, 군담소설이 주로 유통되었고 양반가에서

60) 양승민, ｢중국 금서소설(禁書小說) 속의 명청교체기 조선(朝鮮)-진해춘추(鎭海春秋) 속에

형상화된 허구적 진실-｣, �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회, 2007.12.

61) 양승민은다른글에서도중국의문헌을통해조선을인식하는방법을택하고있다. 양승민,

「<遼海丹忠錄>을 통해 본 명청교체기의 중국과 조선」, �고전과 해석�2, 고전문학한문학

연구학회, 2007.4.

62) 이승수, ｢�수호전� 武松 評에 나타난 김성탄의 비평의식｣, �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

회, 2007.12.

63) 김재웅, ｢경북지역에유통된필사본고소설에대한실증적연구｣, �고소설연구� 24, 한국고

소설학회,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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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하소설이 유통되기도 하였고 향유층은 주로 여성임을 재확인하였다.

김진영은 한 구연자의 사례를 현장 조사하여 고전소설의 유통을 조사하였

다.64) 소설이 구독(購讀), 차람(借覽), 필사(筆寫)의 방식으로 유통되었음을

밝혔는데, 이는우리가익히아는사실이지만현장에서실증했다는점을중

시할 필요가 있다.

4.9.3. 소설과 인접 장르

고전소설은 끊임없이 다른 장르와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특히 설화와의 연관을 고찰한 연

구가 주목된다. 그 중 쥐 변신 설화가 <옹고집전>에 미친 영향을 탐색한

유광수의글을주시할 필요가 있다.65) 통상진가쟁주와 연관시켜 해석하던

<옹고집전>을그연원이 되는 설화를밝혀 새롭게분석했기때문이다. 유

광수에 따르면 쥐 변신 설화는 다른 동물 변신담이 해결을 우선으로 하는

데 반해 성적 농담과 낄낄거림을 우선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성적

환상과 낄낄거림의 상황을 가져와 새롭게 구성하여 풍자적으로 적용해서

해학성을 높인 것이 김삼불본 <옹고집전>이라 하였다. 쥐라는 소재와 변

신이라는모티프가 같다는 점에 착안하여 설화와 소설을연관시켰고, 그것

을 성적인 면에 연결했다는 점에서 발상이 참신하다.

4.9.4. 문체 연구

김문희는대하소설 <현몽쌍룡기>의문체를 고찰하면서특히 대화에대

한 분석에 치중하였다.66) 이 작품에서 대화는 격식을 차리고 있는 경우가

있는반면, 밖에서는격식을차리던남성주인공이집안에서는이들의행동

64) 김진영, ｢古典小說의流通과口演事例考察-영동군 학산면민옥순을중심으로-｣, �한국언

어문학� 63, 한국언어문학회, 2007.12.

65) 유광수, ｢‘쥐 변신 설화’의 소설적 적용과 원천소재 활용양상｣,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

설학회, 2007.6.

66) 김문희, ｢<현몽쌍룡기>의 서술 문체론적연구｣,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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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풍자의 대상이 되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결국 이러한 대

화 양상은 지배담론의 이면에서 저항담론이 함께 의미화되고 있음을 드러

낸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 논문은 대하소설의 문체를 분석하려 했다는 점,

나아가 문체를 통해 주제의식까지 고찰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저항담론의 주체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5. 새로운 자료

이태영에 의해 발견된 완판본의 책판은 최초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자

료적가치가크다.67) 그는 1892년간행된 완판 29장본 <삼국지>의책판을

2007년에 경매 시장에서 구입하여 이를 소개하였다. 발견된 책판은 <삼국

지>의 첫 장과 둘째 장, 즉 1면과 2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김정녀는 조석철(趙錫喆, 1724~1799)이 지은 몽유록 <정와기몽>을 소

개하였다.68) 몽유자인 ‘余’가꿈에한노선생을만나그로부터만물의이치,

存養修身의 방법, 학문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뒤 꿈에서

깨어난다는 내용이라고 하였다. 창작시기는 1754년이고 작품에 등장하는

노선생은 퇴계 이황이라 유추하였다.

류준경은자신이 소장하고있는한문소설 <종생전>을처음으로학계에

소개하였다.69) 소개자에 따르면 이 작품은 19세기 경, 경상도 지방에서 유

통, 향유된것이며, 17세기의애정전기소설, 특히 <주생전>의영향을많이

받아창작되었다. 같은마을의종생과두낭자가결연을하였으나끝내는헤

어진다는내용이다. 전기적인물형상, 문어체, 비극적결말구조, <주생전>

의 패러디등을고려할 때전기소설적 전통에 이작품이 위치해있다고 하

였다. 다만, 개인적 욕망이 부각되고 중국이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변용

이 일어나 있다고 하였다.

67) 이태영, ｢새로소개하는완판본한글고전소설과책판｣, �국어문학� 43, 국어문학회, 2007.12.

68) 김정녀, ｢신 자료 <靜窩記夢>의 작자와 우의적 성격｣, �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회,

2007.12.

69) 류준경, 「미발표 한문소설 「宗生傳」에 대하여 :전기소설적 특성을 중심으로」, �韓國漢

文學硏究� 40, 한국한문학회,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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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은 계명대 도서관에 소장된 국문 필사본 <원자실전>(37장, 매면

11행, 매행 28자내외, 1883년이전창작)을소개하였다.70) 현생에서가난하

게 살던 원자실이 저승세계를 구경하고 현생으로 복귀한다는 내용이라 하

고, �전등신화(剪燈新話)�의 <삼산복지지(三山福地誌)>를 모본으로 하여

새로운 내용을 가미한 번안 및 재창작소설로 보았다. 전기소설에 등장하는

현실세계, 저승세계, 현실세계로 이어지는 전기소설의 구조적 전통을 수용

한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은 고전소설에 <원자

실전>도 그 자장에 있음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6. 나오며

이상으로 2007년도에 나온 고전소설 관련 논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어느해보다도고전소설과관련한기초작업이탄탄하게이루어진해로

보인다. 역주서와 자료집이 경쟁적으로 간행되었고, 석박사 논문을 비롯하

여 소논문에도 문헌 획정과 관련한 작업이 눈에 띄었다. 이러한 작업이 많

다는 것은 아직도 고전소설 연구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주제나모티프, 비교문학과같은전통적인연구외에문학치료, 문

화 콘텐츠와 같이 새롭게 각광받는 연구 주제가 대거 등장했다는 점도

2007년도 고전소설 연구 동향의 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는 고전소설

을 다양한 방면에 접목하고 응용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고전소설의 현대화

에 기여할 수 있는 시도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다만 더욱 세련되게 가다

듬고 정제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먼저 비평 용어의 선택과 정의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악인, 악행 등의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이들용어는매우주관적이고자의적이라는점, 즉객관성을상실한

용어라는점에서 비평 용어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이를 대체

할 만한 다른 용어를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또한 논쟁의 부재를 들

70) 김재웅,「<원자실전>의 전기소설적 성격과 의미」, 『어문연구』 53, 語文硏究學會,

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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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포의교집>의 ‘초옥’을 대상으로 한 논쟁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아자아(我自我) 여자여(汝自汝), 즉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식의 논의는 연구사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자

제할 필요가 있다. 기존 논의를 충실히 읽고서 비판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로부터 비로소 생산적인 논쟁이 촉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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